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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화를 위한 봉사자를 석방하라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의하여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사건에 대

하여 온 국민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내전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

니스탄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자로 참여한 사람들로, 폭력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탈레반 세력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봉사단원을 납치하여, 한국군 철군과 반정부 

세력의 포로석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순수하게 의료와 교

육 분야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마치 전쟁포로처럼 다루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살 것

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탈레반 세력은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석방하라.

2.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석방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며, 평화적인 민

간인 활동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라.

3. 우리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

4. 이번사건이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5. 한국교회는 16,000명 선교사 파송 시대에 맞게, 선교사와 선교활동에 대한 전략을 치

밀하게 세워야 한다.

6.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평화를 위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봉사의 가치가 손상을 입어서

도 안 되며, 그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한국교회의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납치된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가족과 고국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